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은 환자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참혹한 병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키고 대인관계도 단

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 1 독서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에 사제

는 나병환자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이오,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감당해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 또한 감당해야 했던 나병환자였

습니다.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너

무도 명료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측은지심의 사랑으로 나병환자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마르 7,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

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겉은 반듯해 보이면서도 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 뿐

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당신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정부 김용석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죽 입단;  김현균 다윗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어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성갸대에 입단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단원들은 테너파트에서 봉사하실 다윗 

형제님을 위하여 축하와함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가족과 함께 2/13-16 까지의 여정으로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쾌유를 빌면서 알토파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 시 30 븐/ 오후 1 시 / 오후 9 시 30 분/ 그외는 시간이 허락하시는대로… 

 

공지사항;   
1.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 안내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 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댁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7:30 pm (다음 모임은 2/20 예정) 

소프라노;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당에서 연습할 것임 

                 2.  성가 연습 자료실 안내 

•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요.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주       제; “깨끗하게 되어라”  “연중 제 6 주일”  2009 년 2 월 15 일 

복음 묵상;  [마르 1,40-45] [레위 13,1-2.44-46] [1 코린 10,31─11,1] 



 

 

 
성심 성가대의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의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함께 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무엇을 하던.  ♡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바로 이웃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면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일.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 
어떤 일이 이런 일이겠습니까? 
바오로가 본받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고고히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더러운 영을 쫒아내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억압받는 사람을 구해내시고 
영육 간에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 
  

 

 

 [마르 1,40-45]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 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